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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충전시설 확충해 「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」구축 
- 전기차 충전시설,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국비 100억 원 공모 -

- 2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충전 편의 제공 -

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사각지역 해소를 

위한 「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」 방안을 발표했

다.

 

작년 한 해 동안 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 4,155대이며, 충전시

설 설치 수는 6,578기다. 

인천시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, 오는 6월 환

경부 주관 ‘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’ 공모에 참여

한다. 공모액은 100억 원이며, 선정 시 국비 50억 원, 민간 사업자 50

억 원 부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  

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후보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장조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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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마무리하고 설치 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다. 선정 후에는 현장여건에 

따라 올해까지 충전시설 설치 및 검수를 준비한다.

시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을 위해 화물차 및 버스 

차고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,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개방형 공용 

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.

한편, 수소 충전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을 위해 충전소를 2025년까지 

18개소, 2030년까지는 인천 전 지역에서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

록 조성할 계획이다. 

*(현재) 11개소 → (‘24년 말) 16개소 → (’25년) 18개소

아울러, 시는 충전소 수를 확대 보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, 다양한 방

식의 수소충전소 보급에 힘쓰고 있다. 

초기 튜브트레일러에 수소를 저장해 운반하는 방식의 저장식 기체수

소충전소 보급을 시작으로, 수소를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액화수소충

전소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수소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“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

라까지 확대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”이라며 

“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 

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